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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신문 노동시장의 변화과정을 탐색함으로써 신문언론인의 문성 형성과정의 변화를 탐색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 따른 신문노동시장은 형 인 기업내부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언론인은 조직구성원  정체성과 

문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신문 산업의 기와 더불어 이러한 모순 인 언론인의 

정체성이 어떤 방향으로 변해하고 있는지가 심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에서 신문언론인들의 숙련구조의 

변화, 즉, 입직, 숙련, 이직의 과정에서 어떤 노동시장구조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언론인들의 문직 정체성은 

어떻게 변해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직 신문언론인 10명을 상으로 면 조사를 통해 생산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언론인들의 숙련구조와 그 과정에서 정체성 형성을 추 했다. 조사 결과는 입직, 사내교육, 이직 과정에서 

기업의 숙련에 한 책임이 차 언론인들에게로 옮겨가는 과정 에 있어 기업내부 노동시장  특성이 완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동시장이동은 여 히 제한되어 주요 노동시장이동형태는 기업간 이동이 아니라, 기업내 

이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기업내부노동시장 변화는 그동안 기업내부 노동시장내에서나마 유지되던 언론인의 

문직  정체성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내 숙련기술제도의 약화와 직업군내 이직의 

한계는 언론인들의 문  정체성을 약화시켜, 결과 으로 언론인의 타직업으로의 이동을 강화시켜 체  내부노동시

장의 특성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기업내부노동시장, 문직노동시장, 숙련구조, 신문산업

1. 서 론

사회에는 미디어의 홍수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공론 생산자와 통로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은 여 히 한국 사회의 주요 공론형성자로서의 치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신문 산업에 종사하

는 언론인 한 우리 사회 가장 요한 문직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이러한 지 와 미치는 향력에 비하여 신문 산업에 종사하는 언론인에 

해서 일반인들에게 의외로 알려진 바가 없다. 그것은 신문언론인들의 양성과 문가로서의 숙련기

술형성이 철 히 언론사 내부의 고용시스템에 의해서 이 졌으며, 심지어는 타 미디어 노동시장과의 

교류가 미미한 수 에 머물 기 때문이다. 즉, 기술 으로는 신문기자의 뉴스생산 기술이 장기간의 

숙련을 통해 형성되는 문직  노동시장 (Occupational labor market) 특성을 보이지만, 기업 내에서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련제도를 통해 기술숙련기회를 갖는 기업내부 노동시장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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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학계에서 그동안 신문산업을 비롯한 언론산업 노동시장에 한 심은 언론 종사자를 문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노동시장의 폐쇄성에 맞춰져 왔었다. 즉 고용주와 기업에 한 충성과 강한 조직 몰입도 등을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내부시장에서 언론인들이 어떻게 문직으로서 독자성과 업무내용과 업무시간을 리할 수 있는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모순을 풀기 한 학문  노력이 지속되었다( , 임 호ㆍ김은미ㆍ박소라,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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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랜 기간동안 유지되어 오던 통 인 신문노동시장이 최근 변화에 직면해 있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 , 한국언론재단, 2009). 그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던 신문의 언론으로서의 독보  

치가 신문산업이 방송, 인터넷언론과의 산업간 경계가 차 희미해짐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다. 신문사들은 신문산업내의 경쟁뿐만 아니라 방송사, 인터넷 언론사와의 경쟁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

고, 언론사로서의 사회  상을 유지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으며, 이 결과 신문사들은 

과거와 다른 경 략과 방향을 찾아야 하는 생존 기에 직면해 했다는 것이다(한국언론재단, 2009).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 연구에서 신문언론노동시장이 최근의 신문산업의 축 기에 따라 숙련

기술형성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언론인의 문성 형성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해 이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한 이론들을 고찰함으

로써 신문언론노동시장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이론  틀을 구성한 후, 최근 신문산업 황에 

한 보고서와 연구들을 이용하여 신문자본의 기 탈출 략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으

로 신문산업에 종사하는 언론인들을 면  조사해 최근의 신문언론노동시장의 변화와 노동자들의 

응 략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요인들의 종합  고려를 통해 최근 신문언론노동

시장의 변화양상과 이런 노동시장구조 변화에 따라 한국의 신문 리즘의 성격이 향후 어떻게 

변화할지에 해 탐색하도록 하겠다.

2. 이론적 배경

1) 언론노동시장의 숙련체제와 전문성

(1) 노동시장의 구조화: 내부내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

지 까지 언론인들을 문직(professional worker)으로 구분할 수 있는 독특한 문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문기술을 어떻게 습득, 숙련하고 있는지가 학문  주요 심사 다. 노동시장 분 론

을 주장한 Doeringer & Piore(1971)에 의하면 내부노동시장은 기업의 생산 략에 필요한 문기술을 

안정 으로 재생산하기 하여, 기업 단독 혹은 노동조합과의 합의된 규칙에 의해 노동자의 배치, 

환, 훈련, 승진 등을 하는 일반노동시장(외부노동시장)과 구별되는 노동시장을 일컫는다. 한 내부

노동시장은 외부노동시장과 달리 피용인들이 제한된 입직과정을 거친 후 고용주에 의해 구조화된 

사다리를 따라 고용주들이 요구하는 기업에 특화된 기술을 숙련함으로써 임 과 지 에 한 보상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내부의 고용과 보상과 련된 구조는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이직을 제한하

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임 호ㆍ김은미ㆍ박소라, 2004: 66).

따라서 기업내부노동시장의 특징으로 기업에 특화된 문기술(firm specific skills(FCC))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사내교육제도와 피용인들 간의 비공식 인 기술 수제도, 그리고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

제도 등을 꼽고 있다(Althouser & Kalleberg, 1981: 130).2) 반면에, 낮은 임 과 불안정한 고용, 그리고 

임 호, 2004, 장하용, 2004).

2) 따라서 이러한 내부노동시장을 실증 으로 발견하고자 하는 학자들은 크게 내부노동시장 지표들로 노동시장 입직

구의 제한성과 련된 노동자들의 경력이동패턴 지표와 연공서열로 표되는 임 보상제도와 사내복지제도, 고용

안정성 등 제도 인 지표들을 사용하고 있다(김 미ㆍ한 , 2008). 이 에서 김 미와 한 은 최근 한국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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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에서 경력발 을 한 기회가 은 시장은 외부노동시장  특성으로 분류한다. 기업내부노동

시장과 외부노동시장은 입직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일반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는 에서 비슷한 경로를 

가질 수 있지만, 기업내부노동시장으로 입직한 이들은 기업의 와 같은 제도  숙련환경 속에서 

지속 으로 기업에 특화된 기술을 숙련할 수 있는 반면, 외부노동시장은 개인의 특별한 숙련 략이 

없이는 계속해서 일반기술(general skills) 혹은 기술을 보유한 노동자로 차별화된 경력발 의 길을 

가게 된다. 즉, 두 노동시장의 차이는 이른바 기술의 일반화수 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기업내부노동시장의 기술은 특정기업하에서만 그 가치를 인정받고, 생산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직업내부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의 기술은 기업을 넘어 직업군 내부에

서 일반화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Althauser, 1989). 

기업이 노동자들의 숙련을 책임지고, 이들에게 그에 따라 충분한 보상을  수 있다는 에서 

Doeringer & Piore(1971)는 기업내부노동시장이 주로 일차노동시장, 혹은 기업 노동시장에서 발견된

다고 보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일차노동시장은 기업내부노동시장의 군집화된 형태이며, 반 로 고용

주들이 피용자들의 숙련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이 증가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기업규모와 자본의 

한계로 이러한 숙련기술제도를 구비하지 못한 소기업 노동시장이 외부노동시장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Doeringer & Piore, 1971). 

반면, 같은 내부노동시장이라 하더라도 문직내부노동시장은 노동자들의 입직 부터 문기술 

수련이 시작되며, 이들의 기술숙련 수 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이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더 나아가, 

이들의 기술숙련은 고용된 기업주에 의해서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군 내 이동을 통해서 

이 지며, 이 과정에서 이들의 경력발 이 이 진다. 이와 같은 숙련기술에 따른 노동시장 분 론 

논의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숙련기술수 별 입직경로

의 내부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기 해서는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의 임 보상의 기제를 살피는 것이 요하다고 

주장한다(김 미ㆍ한 , 2008). 이들에 의하면, 내부노동시장에 치한 노동자들은 이들의 기업 내 근속년수에 

한 임 보상 기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노동시장 내의 임 격차는 작지만, 외부노동시장과의 임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기업 내 근속년수가 아닌 직무경력에 따른 보상기제를 가지는 외부노동시장에 

치한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기업 간의 임 격차보다는 노동자들 간의 임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들의 주장을 

따라간다면, 신문언론노동시장의 임 보상기제가 기업 내 근속년수에 근거하고 있다면 여 히 내부노동시장 특성

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언론노동자들이 이직시 자신의 직무경력을 이유로 고용주를 바꾸는 

경향이 있다면, 신문 노동시장의 내부노동시장이 변화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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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노동시장의 성격에 관한 선행연구

내부노동시장에서 일반 으로 고용주는 노동자들의 충성을 얻을 수 있으면서, 노동자들의 기술숙련

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노동자들은 연공서열을 통한 안정 인 임 인상을 도모할 

수 있는 시장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사회과학계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한국노동시장의 내부노

동시장  성격은 1990년  이후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한국 발 주의 국가의 성격을 

변하던 기업 주의 “내부노동시장”이 증해 온 자본의 “축 기”로 인해 변화하고 있다는 

주장은 일반 으로 많은 연구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외부노동시장화로 

진행될 것인가, 아니면 노동시장 분 화로 갈 것인가에 해서는 아직까지 불분명한 것 같다(김 미ㆍ

한 , 2008). 

특히, 노동시장 분 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자본이 여 히 핵심기술자들을 보호하는 노동시장 제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노동생산성 향상이 어려운 부문부터 유연화시키는 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기업내부노동시장 내에서도 분 화가 일어나면서 숙련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사이 

노동시장 경험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다(황수경, 2003; 김 미ㆍ한 , 2008).

일례로, 황수경(2003)은 노동패 을 분석하여 경제 기 이후에 기업들이 외주화를 통해 기업경쟁력 

확보 략을 취하고 있지만, 여 히 생산 장에서 숙련기술이 높은 노동자군은 내부노동시장을 유지하

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기업 내에서도 노동자들의 숙련수 에 따라 노동시장의 분 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김 미ㆍ한 (2008)은, 기업 생산직 노동자들은 내부노동시장을 유지

하고 있는 반면에 기업 사무직 노동시장은 격히 내부노동시장에서 외부노동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더 나아가, 병유ㆍ정이환(2001)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기업내부노동시

장은 경제 기 이후에도 여 히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기존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과 임 인상 경향은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합하면, 한국 노동시장에서 내부노동시장은 차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직군별, 기업별, 기술숙련수 별로 변화 양상이 차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3) 한국언론노동시장에 관한 선행연구

한국과 다른 언론노동시장 환경을 가지고 있는 서구에서는 언론인이 첫째, 상근직이라는 , 둘째, 

학에 신문방송학과라는 문교육과정을 가지고 언론인을 교육시키고 있다는 , 셋째, 언론 윤리강

령들이 제정되어 있다는 , 넷째, 기자 회와 같이 문직 회가 조직되어 있다는 에서 상당히 

문화된 직업이며, 문직내부노동시장의 모습을 보인다고 주장했다(Wilensky, 1964).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일반 문직에 비하여 직업  정체성보다는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하다는 과 

문직의 특성  하나인 업무에 한 자율성이 조직 상 자, 언론소유주 등에 침해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에서 언론인을 문직으로 분류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Dennis & Merrill, 1984).

반면, 한국 학계에서는 언론인이 문직인가라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일반 으로 언론인의 문성, 혹은 문기술은 언론사의 뉴스 생산과정에 한 특화된 지식의 

소유, 숙련된 커뮤니 이션 기술, 그리고 언론인으로서 공공성을 꼽고 있다(장하용, 2003).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이 언론인을 타 직업군과 구별되는 문직군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김성호(2006)은 언론인이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유로운 노동시장이 제한되며, 의사나 변호사와 

같이 문기술을 인증하고, 보호하는 강력한 직능이익단체가 부재하다는 에서 여타의 문직  



88  한국언론정보학보 2012년 , 통권 57호, 한국언론정보학회

특성이 약하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문기술을 심으로 한 언론인의 문성에 한 평가가 쉽지 않은 실에서 언론인들의 

경력 이동패턴과 이와 연 된 고용 계와 숙련구조로 이들의 직업  속성을 악하고자 하는 연구들

이 시도되고 있다( , 임 호ㆍ김은미ㆍ박소라, 2004; 임 호, 2004; 김성훈, 2006, 장하용, 2004). 

이 연구들은 언론인의 경력이동이 부분 공채로 들어와서 기업내부 이동을 통해 조직내에서 경력이

동을 하는 경향이 강하며, 기업 간 혹은 타직업으로 이동은 극히 미미한 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좀 더 구체 으로 기술하면, 신문언론사, 특히 앙일간지의 경우 견간부 이상으로 승진한 언론인들

은 소속 언론사의 공채로 들어와서 순환보직을 거쳐 15년 후에 취재 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으며, 

외부 인력의 수 은 극히 제한된 부문에서만 이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임 호ㆍ김은미ㆍ박소라, 

2004). 임 호 등(2004)은 이러한 특성이 앙일간지를 심으로 언론사 공채라는 입직과정에서의 

제한이 언론인들의 신문사간의 이동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 이 같은 연구결

과들을 종합하면, 앙일간지를 심으로 한 신문언론노동시장은 형 인 기업내부 노동시장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악할 수 있다. 

2) 이중노동시장 특성과 노동력 전문화

(1) 숙련구조와 노동자들의 전문화

기업내부노동시장과 문직내부노동시장으로 내부노동시장을 두 유형으로 구분하는 노동시장 연

구자들은 노동시장 내에서 노동자들과 고용주사이의 권력 계와 이와 련된 숙련구조(skill formation 

structure)에 주목한다(Crouch, 2005, Gallie, 2007). 노동자들의 숙련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Talin, 

2007). 따라서 숙련은 노동시장 교육과 입직, 사내교육과 보상, 그리고 이직 등의 과정을 거쳐 형성이 

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과 기업은 노동자들의 숙련과 련된 계를 구조화한다(Gallie, 2007). 

이에 따라, 이 두 내부노동시장이 외부노동시장과 구별되는 고용 계와 보상체계를 보유하고 있지만, 

외부노동시장과 구별되는 문 혹은 숙련기술의 통제권을 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이 두 시장이 

구별된다고 보고 있다(Kalleberg & Sorensen, 1979). 기업내부노동시장에서는 고용주가 엄격한 기업의 

입직 제한과 연공서열(line of progression)을 통해 고용주 주도로 노동자들의 기술의 숙련과정을 리하

는 한편, 문직내부노동시장은 문직집단에 의해서 직업노동시장의 진입과 이동이 주도된다는 

에서 두 시장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내부노동시장 속에서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권력 계

는 기술 투자의 책임을 가 보유하고 있는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Crouch(2005)는 이러한 

내부노동시장  성격은 노동자들과 고용주들의 기술에 한 투자에 한 불확실성을 이려는 노력에 

의한 제도  결과라고 주장한다. 기술은 비록 노동자들이 개인 으로 가지는 경제  자산이지만, 

기술수 이 높아질수록 노동자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비용과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한 고용주들도 경쟁이 심한 시장에서 고용주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에 한 인  자본 투자는 

노동자들의 이직과 경쟁 기업의 무임승차행 를 방지할 수 없는 제도  장치가 없으면 문기술에 

한 투자를 시도할 수 없다(Crouch, 2005; Crouch, Finegold & Sako, 1999). 

따라서 노동시장 구조는 이러한 노동자와 고용주의 기술투자에 한 불확실성을 이기 한 

결과이다. 기업내부노동시장에서 고용주들은 투자에 한 생산력 향상을 해 노동자들의 고용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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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한 헌신과 충성을, 피용인들은 문기술을 보유하는 것에 한 험을 연공서열과 고용안정

을 통해 보상받는다는 것이다(Becker, 1993). 반면 문직내부노동시장은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이 기술

숙련과정 개입할 여지가 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들이 불필요하다.

즉, 기업내부노동시장은 고용주들이 정상 으로 원하는 숙련기술자들이 구할 수 없을 때, 스스로 

숙련기술자들을 육성을 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고용주들은 안정 으로 자신들의 기술 투자에 

한 보상을 얻기 해 여러 가지 제도  장치들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Becker, 1993). 반면, 

문직 내부노동시장은 고용주들이 원하는 숙련기술자들이 시장에 존재하지만 문기술 통제권과 

인력규모를 노동자 집단이 통제하고 있는 시장을 의미한다(Osterman, 1984). 

따라서 아래 <표 1>과 같이 직업내부노동시장은 기업내부노동시장, 외부노동시장의 특성을 구분, 

정리할 수 있다. 표와 같이 기업내부노동시장은 문기술의 보상 역이 기업내부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 직업내부노동시장은 직업군으로 한정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동시장 분 론가들은 이직패

턴  측면에서, 직업내부노동시장은 직업을 떠나는 것이 직장을 떠나는 것보다 더 험부담이 있다. 

반면, 기업내부노동시장은 직장을 바꾸는 것이 직업을 바꾸는 것보다 더 험부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업내부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은 직업 내에서 직장을 바꾸면서 경력과 임 상승을 

시도하지만, 기업내부노동시장에서서는 직장을 바꾸는 시도보다는 직장 내에서 직업을 바꾸는 것이 

보다 이직의 보편 인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김상욱ㆍ서 , 2003).

구분 기업내부노동시장 직업내부노동시장 외부노동시장

기술유형
기업 문기술

(firm specific skills)

문기술

(professional skills)

일반기술

(general skills)

주요 입직경로 기업 공채 경력채용 경력채용

기술투자 책임 고용주 노동자 노동자

구직방법 공채
직업군내의 비공식  

구직채
-

노동시장이동유형 기업 내 이동 직업 내 이동 -

기술숙련체계
사내숙련시스템(OJT, 

Osmosis)

입직  문교육시설 혹은 

직업 내 도제제도

직무경험, 개인  사외 

교육

노동시장 

우  행 자
고용주 노동자 고용주

임 인상요인 연공서열 이직  기술숙련도 성과평가, 이직

노동자 연 의 범 기업 직업군 -

<표 1> 노동시장 유형화와 숙련구조

(2) 내부노동시장과 노동자 연대범위

두 내부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의 결속력과 요구사항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기업내부노동시장

에서는 일반 으로 기업내부에 기술숙련이 일어난다. 특히, 노동자들은 고용주들에 제공하는 사내교

육(OJT) 이외에 연공서열에 기반을 두어 비공식 인 기술 수(Osmosis)를 통해 기술숙련을 하는데, 

이를 해서는 고용주 입장에서도 일정한 노동자들 간의 단결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Crouch,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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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직업내부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의 결속력은 기업단  노조의 결속력보다 약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의 단결력은 고용주들을 상으로 강해진다기보다는, 다른 노동자들을 상으로 강해진다고 

볼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문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자신들의 우 를 유지하기 해 기술의 확산방지

와 이를 통한 노동시장에 한 신규진입장벽을 강화함으로써 고용주들에 한 공 우 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런 에서 직업내부노동시장에 치한 노동자들은 기업단  결속력보다는 직업단

의 결속력이 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 직업내부노동시장에서는 기업에서의 근속보다는 직업경력

과 자질에 따른 평 이 임 결정의 요한 요소가 된다. 

내부노동시장의 이러한 두 가지 세부유형은 실세계에서 명확히 구분되어 발견되지 않는다. 

Doeringer(1971)에 의하면, 기업내부노동시장이 항상 기업단  노동시장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는 기업 안에서 직군단 , 혹은 부서단 별로 노동시장이 구분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히 

기업내부노동시장은 이러한 단 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기업내부노동시장의 

특성은 기업규모별로도 차이가 발생한다. 시장에서 독 인 지 를 리고 있는 기업은 굳이 기업내

부 노동시장  특성을 강화할 필요가 없다. 피용자들이 높은 임 과 기업의 시장  치에서 나오는 

사회  지 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3)

정리하면, 숙련  측면에서 노동시장 이동은 기업내부노동시장에서는 기업에 특화된 기술과 기업

내의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 기 에 따른 노동자들의 기업 간 이동은 명한 선택사항이 될 수 없다. 

한 고용주 입장에서도 경쟁기업에 있는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은 기술숙련에 한 재투자를 필요

로 하며, 기업 내 기술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시, 

타 기업의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보다 기업 내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해당 업무에 

배치하는 것이 상 으로 효율 인 선택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내부노동시장에서 주요한 노동

시장 이동 형태는 기업 내 순환보직이며, 기업 간의 이동은 극히 제한 일 수밖에 없다. 일례로, 

Baumann(2005)은 기업 간의 이동이 제한 인 노동시장에서는 고용주의 경력 노동자 고용이 극히 

제한 인 형태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을 국과 독일의 미디어 노동시장 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다. 

구체 으로, 이 연구에 의하면 고용주는 필요한 숙련노동자들을 고용하기 해, 구직 정보를 확산시키

기보다는 특정 역으로 제한시킴으로써 보다 은 거래비용으로 원하는 숙련기술자를 찾는 경향이 

있으며, 노동자들 한 공식 인 구직 통로가 부재한 상황에서 직장동료 등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 고용주의 고용조건과 기술요구사항을 달받는 경향이 있어, 노동시장 이동이 극히 제한 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직업내부노동시장에서는 노동자들의 기술 이 성이 기업외로 확 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3) 한 한국 내부노동시장연구들에서도 발견이 되었듯이, 노동시장구조의 변화가 기업내부노동시장  특성에서 외

부노동시장화로 일방향 으로 이 지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 변화의 다양성은 일정부문 노동시

장 제도들의 “경로의존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시장환경의 변화로 인해 기존 생산 략이 더 이상 기업의 

생존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노동자들의 기술숙련과 련된 제도들을 한번에 바꿀 수는 없다. 

Crouch(2005)가 언 했듯이, 이것은 노동자들의 기술숙련은 오랜 시간의 시간과 자원이 필요한 일이며, 더 나아가 

일종의 사회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에서 기업은 기존 노동시장제도의 격한 변화를 추구하

기보다는 기존 제도안에서 부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Crouch, 2005). 일례로 Baumann(2002)의 

국과 독일의 미디어 산업 노동시장의 변화에 한 연구는 노동시장의 제도가 특정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와 기업들의 새로운 요구들을 반 한 새로운 제도들이 공존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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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이동이 주요 노동시장 이동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노동시장 이동통로는 문직 단체가 

제공하는 공식 인 구직 정보와 직업군 내부에 구축된 비공식  구직 연결망에 의해 이 지는 경향이 

강하다. 

마지막으로 외부노동시장에 치한 노동자들도 문직내부노동시장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노도

시장이동 경향을 보여 다. 하지만 이들의 노동시장 이동은 노동시장의 기술수  향상에 따른 이동이 

아니라 고용주 간의 임 격차에 의하여 이 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부노동시장 노동자들

은 직업과 경력발 보다는 임 향상을 하여 노동시장 이동을 보이며, 이것은 결국은 문성 강화보

다는 문성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3. 연구문제 와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우리는 신문 산업의 변화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기업별로 유지해오던 내부노동시장이 어떠한 

형태로 변화할 것인가에 연구의 을 맞추고 있다. 이를 해 우리는 신문언론노동자들의 상기한 

세 노동시장의 특성에 맞춰 어떠한 입직과정과 기술숙련, 임 보상, 이직행태를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 으로써 신문노동시장의 변화양상의 단 를 발견하고자 한다. 한 이러한 변화이면에 숨겨져 

있는 신문언론노동자들의 직업경력 축  략을 살펴 으로써 한국 신문언론노동자들의 문  특성

을 강화할 수 있는 략이 무엇인지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구체 으로 이 연구는 오랫동안 굳건히 이어져 오던 신문언론노동시장의 기업내부 노동시장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악하는 데 목 을 두고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으로 살펴보

고자 하는 것은 기업내부노동시장의 특성인 고용주 주도의 숙련과 고용 계가 직업내부노동시장의 

특징인 노동자 주도의 노동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언론노동시장이 일반기술 심의 

외부노동 시장화하고 있는지가 일차 인 심이다. 문성, 혹은 기술숙련 측면에서, 기업내부노동시

장이든, 직업내부노동시장이든 언론노동자들이 치한 노동시장인 타산업의 노동시장과 문성을 

심으로 역 으로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외부노동시장은 신문언론노동시장이 다른 

직업과 기술 으로 구별이 되지 않는 시장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 가지 노동시장의 성격을 분류했을 때, 신문언론노동시장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악하기 해 노동시장 내의 권력 계, 노동시장의 폐쇄성, 그리고 언론인들의 입직과정, 기업 내 

기술숙련, 이직유형 등에 을 맞춰 한국 신문언론노동시장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신문언론 노동자들에 한 면 조사를 통해 이 졌다. 면  상자는 앙언론사에 

재직하고 있는 취재기자들이며, 이들의 입직과정과 재직  숙련과정, 그리고 이직 혹은 이직과 련된 

계획 등이 주요 질문 사항이었다. 구체 으로 우리는 신문 산업에 종사하는 언론인들에게 질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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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크게 세 분야이다. 먼 , 입직과 련된 사항들이다. 언론인들의 신문사 취업을 해 비한 

사항과 련 정보들을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한 사항을 질문했다. 두 번째는 사내에서 문기술 

숙련과 련된 사항들이다. 신문사 내부에서 언론인들이 기자로서 가져야 할 문기술을 어떻게 

숙련하고 있는지, 문기술 숙련과 련된 주된 책임은 고용주와 노동자  가 가지고 있는지, 

기술숙련에 따른 노동자들의 보상 략은 무엇인지에 한 사항을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직에 

련된 사항들을 질문했다. 언론인들이 이직 의도는 무엇인지, 이직을 하기 해 비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이직에 성공한 요인이 무엇인지에 하여 질문을 했다.

신문 산업에 종사하는 언론인들의 기술숙련과 련된 노동시장 제도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노동자들이 어떠한 략을 가지고 응하고 있는지를 알려  것으로 기 했다. 

구체 으로 본 연구의 면 조사 상자들의 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면 상자는 선행연구들에 

의하여 신문언론노동시장이 산업  변화를 시작했다고 여겨지는 2000년  이후에 신문노동시장에 

진입한 노동자들이다. 본 연구는 형언론사와 소언론사에 재직하는 언론인들을 구분하여, 해당자

들을 4  6 비율로 선정했다. 2000년  기에 입사한 상자들은 본 연구진의 면 시기에 견언론인

으로서 리직으로 경력을 환하는 시기에 들어선 이들이며, 2000년  후반에 입사한 이들은 수습기

자 기간을 마치고 본격 으로 언론인으로서 경력을 시작하는 이들이다. 즉, 지난 10년간 시기별로 

신문언론노동시장에 진입한 이들의 입직과정, 사내숙련, 이직 과정을 비교함으로써 한국 신문언론노

동시장의 성격과 그 변화과정을 추론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id 성별 연령 학력
현 재직 

언론사 유형
입사연도 이직 경험

A 남성 36
석사

(학부 이공 , 석사 언론학)
소일간지 2003년 없음

B 남성 37
박사 과정

(학부 문과 , 학원: 언론학 )
소일간지 2003년 있음( 문지→일간지)

C 남성 36 졸 (문과 ) 형일간지 2002년 있음(잡지→일간지)

D 남성 40
석사 

(학부: 문과  / 석사: 언론학)
형일간지 2001년 없음

E 남성 39
석사

(문과 , 석사: 언론학)
소일간지 2001년 없음

F 남성 38 졸 (이공 ) 형일간지 2000년 있음(온라인매체→일간지)

G 여성 33 졸 (경 학) 형일간지 2006년 있음( 문지→일간지)

H 여성 31 졸 (사회과학 ) 소일간지 2008년 없음

I 남성 32 졸 (사회과학) 소일간지 2008년 없음

J 여성 29 졸 (사회과학) 소일간지 2009년 없음

주: 형언론사는 조선일보, 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으로 분류했음

<표 2> 면 상자 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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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

1) 신문산업의 위기와 언론자본의 대응전략

최근 신문 산업의 기는 체 인 신문소비시장의 축소에 기인한 측면이 있지만, 새로운 생산방식

으로 노동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고 있는 새로운 매체들의 등장과 이들과의 경쟁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례로, 인터넷 언론사들은 뉴스 생산에 있어 언론인들의 노동생산성 향상의 한계를 인터넷을 

통한 뉴스 달기술의 신을 통해 극복하고 있는 표 인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에서 최근 한국 신문산업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기업내부노동시장 유지 략이 기업의 

생산 략과 일치할 수 없음을 간 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방송과 인터넷 언론 

등 미디어 산업 간의 역 괴 등으로 인해, 신문산업의 경제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언론재단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 1999년 113개사 던 일간신

문사의 수가 2009년에서는 290개로 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신문산업의 매출액 

증가는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신문사의 주요 수입원인 신문 고비 성장률은 2006년만 제외하고는 지속 으로 성장률이 마이 스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한국언론재단, 2009: 21-25). 

출처: 2009 한국언론경 성과분석(21쪽), 한국언론재단, 2009, 서울: 한국언론재단

<그림 2> 신문 고비 성장률 변화추이 (단 : %)

이러한 신문 산업의 기는 기본 으로 신문언론인들의 생산성이 다른 매체들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추정은 같은 시기 신문사들의 인원 조정 상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먼 , 1999년 이후 신문언론사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총 피용자수는 오히려 어들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종합신문은 1999년 평균 피용인수가 617명이었던 것이 지속 으

로 어들어, 2009년에는 417명 수 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언론재단 2009: 40). 

지역일간지, 경제지, 스포츠 신문 등 다른 유형의 신문사의 평균 피용인수도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체 으로 언론사들이 구조조정을 통한 기존인력의 감축과, 신규채용인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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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를 임으로써 신문사의 인력규모를 슬림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지는 최근 

몇 년 동안 종업원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비율은  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연공서열을 자동 으로 임 이 올라가는 시스템하에서는 인원규모가 늘지 않더라도, 

인건비 상승은 불가피할 수 있다. 

구분 전국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2006년 평균 27,328 20,773 7,175

2007년 평균 27,946 16,687 7,234

2008년 평균 28,845 17,736 6,845

출처: “언론사 경 의 효율성ㆍ노력성 분석”, 김갑순, 2009, 2009 언론경 성과분석, 212쪽.

<표 3> 신문사 그룹별 인건비
(단 : 백만원)

언론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국종합일간지의 평균피용인수는 417명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경제일

간지는 336명, 그리고 문일간지는 111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시장 유율을 확 하고 

있는 무료일간지는 평균 35명, 인터넷신문은 7명의 피용인수를 보여주고 있다. 한 고용안정성 측면

에서도 국종합일간지의 비정규직 비율은 평균 7.41%인 데 반해, 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인터넷신문의 비정규직 비율은 32.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언론재단, 2009). 이 같은 한국언론재단의 조사결과는 인터넷 신문이나 무료일간지

의 경우, 인건비를 최소로 하여 생산비용을 감소하고, 뉴스 달에 있어서의 신을 통해 이윤을 생산하

는 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일반 신문들은 부분 으로 이러한 노력을 도입하고 있지만 통 인 뉴스생

산방식 환의 한계로 인해, 단지 인력감축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의 한계를 만회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문언론사들은 이러한 기를 극복하기 해 크게 두 가지 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첫 번째는 시장에서 독  치를 하고 있는 형신문사의 경우, 신문발행면수를 확 함으로써 

뉴스 생산량을 확 하는 것이다. 한국언론재단 보고서에 의하면, 형신문사들의 경우, 신문산업의 

기기간 동안 오히려 신문발행면수를 확 함으로써 면당 매출액을 높이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고 

있다(한국언론재단, 2009). 즉, 기존 인력의 생산성 극 화를 통해 뉴스 공 량을 확 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늘어난 발행면수만큼 고를 게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매출을 향상시키는 략을 

취하는 것이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신문산업분야 상  3개사(조선, 앙, 동아)는 다른 신문사

들에 비하여 월등한 발행면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더불어 1면당 신문매출이 다른 신문에 월등히 

높다는 것은 면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만큼 고수주량도 늘림으로써 매출을 높이는 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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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주평균 발행면수 1면당 신문매출(백만원)

경향신문 228 11.57

국민일보 196 5.52

내일신문 120 8.35

동아일보 296 17.27

문화일보 200 6.74

서울신문 196 9.37

세계일보 196 3.38

조선일보 312 22.94

앙일보 333 17.65

한겨례 208 7.07

한국일보 228 7.18

출처: “1999년 이후 언론산업 추이 분석”, 오수정, 2009, 2009 언론경 성과분석, 55쪽.

<표 4> 주요일간지 주평균 발행면수와 1면당 신문매출

두 번째는 뉴스생산 이외의 수입원을 다양화하여 생산한 뉴스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재창출하려는 

생산 략을 취한다는 것이다. 언론재단의 경 성과 분석을 보면, 신문사의 매출액 구성비에서 신문매

출의 비 은 계속감소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 개발,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벌여, 신문사 매출에서 

기타 매출 비 이 지속 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언론재단, 2009). 특히 규모가 

작은 언론사일수록 이러한 기타매출이 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한국언론재단, 2009). 즉, 소신문사일수록 규모의 인건비 소요가 요구되는 신문면수 

확 에 따른 매출 략이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체 수익원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표 4>에서 1면당 매출액이 은 소신문사일수록 기타매출액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신문발행을 통한 구독료와 고게재 등을 통한 통 인 

매출 략에 한계가 있는 신문사들에서 부 사업을 통한 추가매출의 비 이 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2005 2006 2007 2009

경향신문 21.89 23.65 45.21 57.85

국민일보 4.01 1.83 3.07 4.17

동아일보 14.37 16.05 15.60 17.58

서울신문 14.28 15.91 16.19 18.64

세계일보 77.39 88.37 86.39 0.00

조선일보 7.32 5.93 6.62 5.66

앙일보 9.01 10.73 12.02 13.44

한겨 28.24 20.77 19.84 24.55

한국일보 18.86 24.98 25.07 22.24

출처: “1999년 이후 언론산업 추이 분석”, 오수정, 2009, 2009 언론경 성과분석, 70쪽.

<표 5> 연도별 주요 앙일간지 체 매출액에서 기타매출액 비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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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문사들이 이 두 가지 략  어느 것을 택하든지, 기존에 기업내부노동시장을 유지할 

필요성은 차 사라지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뉴스생산량을 늘리는 자의 략의 경우, 내부경쟁과 

성과평가에 따른 고임  보상을 통해 언론인들의 생산성 향상을 독 하는 략을 취하지만, 생산성 

향상에 물리 으로 한계를 보이는 시기가 되면 이들 모두를 리직이나 비생산직으로 환함으로써 

고용을 유지하기보다는 명 퇴직 등의 퇴출 략을 통해 뉴스생산비용의 감소를 추구하게 될 수밖에 

없다. 후자의 략에서 자의 략을 취하는 신문사들의 피용자들보다 낮은 노동생산성을 보이는 

언론인들에게 그 생산성에 맞는 임 보상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은 기업내부노동시장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이와 같이 신문 산업의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기존 기자의 기사생산과 

가공에 의존하는 매출구조가 차 다양한 사업 역의 확장과, 생산방식의 화를 통한 기사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의 감노력에 따라 신문 산업이 차 기자들의 문성과 숙련도에 의존하여 경쟁력을 

유지하는 산업에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기술숙련의 개인화와 전문성

(1) 제한된 입직과정과 정보의 불확실성

노동시장 분 론에 의하면 내부노동시장의 특징은 입직과 이직통로가 제한 이라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한국 신문언론노동시장에 치한 노동자들은 기업 간 이동이 아니라 기업 내 이동경

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분의 언론인들은 공채를 거쳐 특정언론사에 고용되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순환보직 과정을 거쳐서 간 리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임 호ㆍ

김은미ㆍ박소라 2004). 일례로 임 호 등(2004)에 의하면, 최근 문기자제가 도입됨으로써 기업 간 

노동력 이동이 차 활발해지는 추세이지만, 여 히 기업 간 이동은 타 노동시장에 비하여 극히 

제한 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런 에서 오랫동안의 회사단 의 공채를 통해 신입직원들을 

채용해 온 신문노동시장은 형 인 기업내부노동시장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신문사 공채 시험은 작문과 상식 시험이 주류를 이룬다. 최근에 와서는 취재기자로서의 

기본  기술을 갖췄는지를 알기 한 합숙과 과제형 시험이 도입이 되고 있지만, 여 히 쓰기와 

시사상식은 신문언론인의 자질을 평가하는 기본 잣 로 이용되고 있다. 이런 에서, 언론인의 문화

는 다른 문직들이 일정한 교육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문직군을 형성한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과 달리, 언론인들은 고용과정을 통해 이 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입직과정에서 

여 히 가장 많은 유형은 학 졸업 후 공채시험을 통해 입직을 한 유형이다.

신문사 공채시험과 같은 입직과정은 형 으로 고용주가 원하는 기술이 무엇인지 노동자들에게 

시그 을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학에서 언론인들을 교육하는 독립된 학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채시험은 이러한 문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졸업 후 언론사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 이지 않으며, 입직을 한 특별한 

자격증이나 경력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인터뷰 상자  신문방송학과 

출신은 H, I뿐이었다. 그리고 이들조차 자신들이 학교에서 배운 공보다는 쓰기에 한 재능 

때문에 언론사 입직에 성공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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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험에서 논술 시험을 잘 본 것이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곧 논술 연습을 했었고, 신문사있는 선배들이 

자기 경험에 바탕해 이번에는 주로 어떤 주제의 논술 주제가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면 그에 따라 

비를 했으니까요. 비만 잘하면 원래 을 잘 쓴다고 얘기를 많이 듣고, 나 자신도 자신이 있었으니까…. 

(H, 여(31) 소언론사 재직 3년차)

H의 경우와 같이 신문사와 공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인터뷰 상자 에는 이공계 출신을 

비롯한 비언론학 공 배경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한 면  조사에 응한 기자 모두 언론사 입사 

비를 해 학원 등 별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례는 없었다. 서류 형 과정에서는 일반  어 

시험인 토익을 비했고, 입사 시험에서는 상식과 작문 과정인 논술 시험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체로 

직업으로서의 기자에 심을 가지게 돼 언론사 입사를 비했고 그 기간은 6개월에서 2년 이내 다. 

A와 G만 학 학보사 출신으로 졸업 후 진로로 기자 직종을 명확히 결정했을 뿐이었다. A, D, G는 

언론 입사를 비하는 스터디 그룹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기자가 되고자 했을 때, 특별히 비한 것은 없었어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시사 스터디하고, 신문보고, 

 쓰고 … 먼  입사한 선배들에게 면  때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인지에 하여 물어보고, 뭐 이 정도죠… 

(A, 남(36) 소언론사 재직 8년차)

김성훈(2006)의 언론인과 패션 디자이 의 취업과정에 한 비교연구는 형 으로 언론노동시장

의 기업내부 노동시장  모습을 잘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같은 문직군으로 

속하지만 패션 디자이 는 학과정에서부터의 문  훈련과 경력 형성을 통해 졸업 후 노동시장에

서 입직을 하는 반면, 언론인들은 공채시험을 통해 매우 제한 인 노동시장 입직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한 입직과정에서 패션 디자이 는 같이 인턴십과정 등에서 일을 했었던 련업계 종사자나 

지도교수의 추천서에 의한 평 이 입직에 결정 인 역할을 하지만, 언론인은 이러한 언론사 입사지원

자와 기업 간의 정보교류가 제한되어 있어 입직에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이런 에서 D 사례와 같이, 언론사 입사를 한 정보 획득의 주요 창구는 주요 신문과 방송 

등 국내 언론사의 상식  논술, 면  시험, 채용 경향 등을 공유하는 언론 정보 카페와 스터디그룹이라

는 응답이 많았다.

선배들을 통해서 정보를 받는 것 이외에는 언론사에 들어가는 것에 한 특별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고시 특성이 특정 언론사만 목표로 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원하는 

거, 기서 원하는 거 이런 런 정보를 다 듣고 비할 수밖에 없죠. 조선일보같이 한문을 보면 한문공부도 

해야 하고, 방송국시험은 실기가 요하니 그 공부도 해야죠. 그러고 보니 비한 것이 많았네요. (D, 남(40) 

형언론사 재직 10년차)

D의 경우와 같이 언론사 시험을 비하는 것은 특정 언론사가 요구하는 시험사항만 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사 공채를 비하는 것은 언론 지망생들에게 쓰기와 기자 

작성법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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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학 때 가진 공과 지식을 뉴스생산에 활용하겠다는 문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다. 상기했듯이, 숙련구조에 한 기존 연구들은 기업의 채용과정은 교육과정과 기업의 문기술 

요구가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는지를 악할 수 있는 간  척도로 보고 있다(Gallie, 2007). 일반 으

로 기업은 채용과정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기업이 요구하는 문  기술내용을 알려주고, 입직  

교육을 통해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권장한다(Streeck, 2005). 한 문기술, 혹은 숙련기술도가 

높을수록 기업은 등교육이나 고등교육과정에 이러한 요구를 반 하려는 노력하는 경향이 높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숙련을 목 으로 한 기업과 교육 연계의 강화는 기업이 노동자들의 기술형성과정에

서 극  책임을 가지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김성훈(2006)의 연구처럼, 신문언론인의 

채용과정에서의 교육제도와의 상 으로 느슨한 연결고리는 채용과정을 통해 이 지는 문직화가 

다른 문직에 비하여 상 으로 불명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기자의 기술숙련 책임의 변화

언론사 입사에 성공한 이들은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4~6개월의 수습기자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입사  언론사 공채시험에만 을 맞추었던 언론 지망생들은 이 시기에 본격 으로 문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 언론사 공채시험이 언론인으로 “1차  문화 과정”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지만 언론사 공채 시험이 다른 기업의 입사시험과 구별되어 기자로서 갖춰야 할 기술시험이 

아니라는 에서, 실제 으로 언론인의 문화 과정은 수습기자제에서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다. 

제한된 입직과 입사 지망생들과 고용주간의 제한된 정보교류는 일반 으로 입직 후에 이어질 문화 

과정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언론사에서 기자로서의 문성 교육은 첫 입직 언론사가 일간지이든, 경제지이든, 온라인 

매체이든 모두 선배로부터 취재 방식, 취재원 리, 기사 작성 등을 일방 으로 수받는 도제식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일간지의 경우 선배 기자의 지휘에 따라 경찰서 등을 취재하는 소  ‘사쓰마리’

로 불리는 수습기자 방식이 일반 이다. 

4∼5개월 정도의 취재 장 교육이 사내 특강이나 언론재단의 연수보다 기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요.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이고 도제식 교육이란 게 체계 이지 않고 비인간 인 요소 

등도 많지만 결과 으로 수습 이후 정기자가 된 후 부딪치게 되는 취재 장과 거의 유사해 도움이 돼요. 

(H, 여(31) 소언론사 재직 3년차)

일반 으로 기업내부노동시장의 특징은 일반기술을 가진 노동자들이 입사후 고용주가 제공하는 

다양한 업무수련 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으로 문기술 숙련과정을 시작한다. 특히, 한국 기업의 

경우 다양한 사내 학과 같은 사내교육기 을 상설화하거나, 외부 탁교육을 통해 신규 노동자들의 

문기술 숙련을 돕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신입 언론인들의 문성 교육은 OJT에 의한 교육이 

아니라, 언론사 선후배 간의 뉴스생산기술의 수에 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자는 경험이 요한데 선배들을 보고 배우는 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문 

교육이나 기술 교육은 특별히 없습니다. 기사 작성을 한 사내 시스템 교육 정도뿐이지요. 주먹구구식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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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 이나 도제식 교육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F, 남(38) 형언론사재직 11년차)

F의 언 처럼, 수습기자시기 언론사 선후배간의 도제식 기술 수는 뉴스 소재를 찾아내고, 이를 

기사화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수하는 데 이 맞춰져 있을 뿐, 특정분야의 문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사쓰마리 훈련은 장 분 기를 익히는 등 면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오래할 만한 교육시스템

은 아니었던 듯하네요 (웃음) … 5시에 ○○경찰서 가서 마와리 돌고 바이스에 보하고, ○○○경찰서, ○○경찰

서 돌고 아침 보고하고, 밤에 다시 역순으로 돌고 보고하고 … 경찰서 시스템과 정보취득요령을 배우고, 

보고요령 배우고, 그걸 통해 기삿거리를 취재하는 법 배우고 … 그런 것 말고 따로 훈련받은 기억은 없어요. 

(I, 남(32) 소언론사재직 3년차)

신문사 입직 이후의 기 기자로서의 문성 형성에서 주목할 만한 최근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형언론사를 심으로 채용과정에서 장평가 혹은 실무평가를 추가하면서, 의 인터뷰

내용에서 나타나는 기사 소재를 선정하고, 이를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능력을 스스로 배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는 그래도 논술과 면 이 요했지만, 조 동 입사시험은 보통 4차, 5차까지 가요. 특히 장평가, 

혹은 편집국 평가단계가 있는데, 시험방식을 기사 아이디어를 처음 제출한 뒤, 장을 나가 취재를 한 뒤 

취재메모를 제출하고, 최종 으로 그 취재내용으로 작성한 기사를 제출하는 것이에요.  같은 경우는 따로 

학보사 경력도 없고, 그 다고 다른 언론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 비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H, 

여(31) 소언론사 재직 3년차)

이 사례와 같이 형언론사를 심으로 진행되는 채용 차는 선배로부터 도제식으로 배우던 기자

로서의 사내교육이 차 외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신입기자들이 수습기자로서 

가지는 훈련기간이 짧아지고, 기자로서의 능력 배양이 입직 부터 개인의 노력으로 이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로, 최근에는 언론사 신입기자로 입사하기 에 다른 언론사나 언론사 

인턴십을 통해서 이러한 기본 인 기사작성에 한 기본 인 지식을 습득하는 경우가 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면 상자  F와 G는 각각 IT 문 매체에서 경제지로 이직한 사례 다. F와 G는 공통 으

로 자신이 몸담고 있던 매체에서 경제지 IT 담당 기자로 이직한 사례가 빈번하다고 말했는데. 경제지의 

경우 IT 분야에 한 언론사들의 사업 수요(각종 국내외 포럼 행사)가 많아지면서 해당 분야의 기자들

에 한 수요가 많았다고 말한다.

경제지 경력 기자로 옮길 때 IT 분야에서 5년 동안 취재했던 경력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재도 IT 기자로 

일하고 있는 것도 직 직장의 커리어를 인정받아 지속되고 있다고 니다. 다른 기자들보다 IT 업계의 

인맥이 넓고 지식이 풍부해 회사 입장에서도 IT 련 국제 행사를 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을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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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고 있었습니다. (G, 여(33) 형언론사 재직 5년차)

신문언론노동시장에서 아직도 일반 인 입직경로는 공에 제한 없이 학 졸업 후 공채를 통해 

입사를 한 후, 수습기자제를 통해 문직화를 거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입사후 

문직화 과정은 부분 업무 과정과 속도향상에 을 맞춘 기술 수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 한 형언론사를 심으로 차 외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변화가 가지는 

함의는 형언론사에 입사한 기자는 수습기자단계부터 일정한 수 의 기사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되며, 

이것은 언론사가 사내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을 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와 같이 문  교육과정이 없이 인턴십과 같은 개인의 경력 축 으로 이 지는 외부화된 

문기술 형성과정은 입직 후에서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 언론학박사과정에 

있는 B와 그리고 석사학 를 취득한 A, D, E 사례처럼, 신문언론인의 숙련과정은 경로화, 집단화된 

경로로 이 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화된 경력개발경로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사 입사 때나 입사 이후나 사측에서의 문 인 재교육 과정은 없어요. 필요하다면 언론재단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정도일 뿐입니다. 회사 지원보다는 기자 스스로의 문화를 한 노력이 더 요해요. 

스스로 심을 두고 있는 분야에 한 학원 교육과 자료 수집, 련 서 을 읽고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측에서 기자 문화를 한 지원 자체가 무하기 때문이죠. (B, 남(37) 소언론사 재직 8년차)

3) 숙련의 단절과 분절화

이정훈ㆍ김균(2006)은 한국신문기자의 직업  정체성 형성과정을 역사 으로 추 하면서, 기자들

의 직업정체성은 문직  정체성보다는 샐러리맨  정체성을 형성해 왔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의하

면, 역사 으로 한국의 언론인들은 언론사들의 기업화에 응하여 몇 번의 문직  정체성을 확립하

려는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으며, 그 결과 언론사의 기업화의 수동 으로 응하며, 직업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이다고 보고 있다.

한 임 호 등(2004)은, 언론사 공채를 통하여 입직을 한 경우에도 특정한 업무만을 맡아, 경력의 

특수성을 승진의 기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순환보직을 통해 다양한 부서를 경험한 후에, 간 

간부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른바 비취재부서인 편집국

이나, 경 련 부서에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하용(2004)도 부분의 기자들이 취재경력 15년 이후에 취재 장을 떠나 신문사 간부가 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취재경력에 따른 문화의 정도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엄주웅(1998)은 한국 신문언론노동자집단들의 특성은 공채에 의해서 선발된 기자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개인 인 측면보다는 소속언론사의 후 에 의해 평가받는 경우가 일반 이며, 그러

다 보니 소속언론사에 한 귀속감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런 에서 임 호 등(2004)은 

언론노동자들의 승진에서 가장 요한 요소는 직장 간의 이동보다는 특정 언론사의 근속년수, 즉 

언론사의 순 주의가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신문언론인들의 통 인 기업내부노동시장  이동경로가 여 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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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이동경로가 최근에 들어와서 언론인으로서의 경력발 과 연결되어 있는지에 

해서는 불분명한 것 같다. 가령, 형언론사에 10년 이상 재직한 C, F는 면담과정에서 특정 연차에서 

취재 장을 떠나 리직으로 환되는 데 한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었다. 이들은 데스크 등 내부 

리직 승진보다는 문기자로 환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다.

과거에 데스크는 취재 기자를 리하고 신문의 콘텐츠 역에 집 하는 베테랑 선배의 역할이었는데, 

재에는 데스크가 되면 고 업과 신문사 연  사업 등에 여하며 성과 창출이 요한 임무가 되어버렸어

요. 그러다 보니, 견 기자로서 콘텐츠 부문의 문 인 역량을 발휘하는 것보다는 신문 수익 창출을 한 

경 직으로서의 역할이 우선시되는 분 기가 강하죠. (F, 남(38) 형언론사 재직 11년차)

F의 경우처럼, 신문산업 환경의 변화는 언론사들이 언론인들이 축 한 문기술을 이용하기보다는 

이들을 리직으로 환해 이들이 취재 장에서 쌓은 인맥을 이용해 고 업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기했듯이, 신문산업의 기본  특징으로 숙련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증가 

한계는 일정 시 이 지난 후 임 인상으로 뉴스생산성, 즉 노동생산성 증가를 정당화할 수 없는 

시기가 되면, 고용주들은 언론인들의 취재 문성을 활용하기보다는 리직으로 이동해 새로운 생산

방식을 동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같은 상은 언론인들이 뉴스 생산량 증가와도 연 지어 이해할 수 있다. 형신문사의 면수 

확  쟁의 결과 언론인들의 뉴스생산량이 최근 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기사 건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지면에서 차지하는 뉴스의 양의 확 로 이어지고 있었다.

최근에는 하루에 기사를 몇 개를 썼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쓰는 날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무슨 

기사를 써야 하는지, 아니면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당연히 없죠. … 신문 면수는 늘어나는데, 

기자 수는 늘지 않고 … 그러다 보니 장에 가서 쓸 시간도 없고,… (C 남(36), 형언론사 재직 9년차)

C 사례와 같이, 형신문사의의 경우 이러한 업무량 증가는 그나마 임 수 과 언론사 명성과 

함께 오는 기자로서의 사회  지 로서 보상이 있지만, 소신문사에 근무하는 언론인들에게 이런 

것을 기 하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 재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A, E는 공통 으로 신문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안정 인 경  여건이 불투명해지는 상황에서 가 되는 임  실에 해 

우려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언론사도 기업내부노동시장 인 성격이 유지되고 있지만, 이들이 직면

한 실 인 경제  상황이 형신문사에 재직하는 이들과는 달리  다른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술자리에서 이런 런 얘기를 하다 보면 재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동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 이 분야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입사할 때는 사명감도 컸고, 굳이 공채를 시하는 

문화이다 보니 그걸 무시하고 다른 직장으로 가는 게 큰 의미가 없었는데, 신문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보니 

공채 출신이라는 메리트보다 미래 임 이나 그런게 더 큰 것 같습니다. (A, 남(36) 소언론사 재직 8년차)

매년 임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수 도 좇아가지 못할 정도로 낮아 상  박탈감이 더욱 크고 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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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여건도 어려워지면서 내부 사기가 많이 하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앙일간지에서도 임  수 이 

높은 메이  신문으로 이직하는 선후배들이 매년 나타나고 있습니다. (E, 남(39) 소언론사 재직 10년차)

한국언론재단의 경 보고서(2009)에 따르면, 소신문사들의 상 으로 낮은 임 수 은 일반

인 상인 것으로 보인다. 상기했듯이, 많은 소언론사들이 뉴스생산을 통한 매출에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이에 교육, 부동산 등 수입원을 다양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언론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언론사의 수입 다원화가 언론인의 경제  보상수 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언론사에 재직하는 언론인들이 임 인상을 해 택할 수 있는 길은 형언론사로의 이직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직을 검토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실제 출신고교나 학 등 학연이나 지연, 취재 등을 통해 

구축된 인맥을 통해 이직 정보를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우 언론사의 경우 경력직 

공채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미 해당 언론사가 내정해 뽑는 요식 행 가 많고 이직의 가장 큰 

요인은 인맥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같은 회사에 있다가 옮긴 선배나, 학교선배, 그리고 취재하면서 알게 된 언론계 선후배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 이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 옮기려고 비 입니다. (E, 남(39) 소언론사 

재직 10년차)

하지만, Baumann의 연구(2002)에서 지 한 것처럼, 기업 간 노동력 이동이 제한 인 노동시장에서

는 고용주와 노동자들 간의 경력 이동은 사  네트워크에 의해서 숙련기술정보와 구인직종에 한 

정보가 교환되는 경우가 많고, 고용주는 공식 인 고용 차를 통해서 숙련노동자를 채용하기보다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자들의 수를 먼  좁히는 경우가 강하다. 

작년에 한 언론사 경력 공채를 지원하려고 했다가 해당 언론사 간부로부터 형 부터 내정된 지원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포기한 이 있어요. 주요 언론사 경력 공채의 경우 소수를 채용하다 보니 학벌이나 출신 

지역 등 에 보이는 스펙보다 에 보이지 않는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경향이 강하죠. (E, 남(39) 

소언론사 재직 10년차)

이 같은 이직의 비공식성과 불확실성은 문직내부노동시장처럼 직능단체차원에서 공식  구직 

정보제공이나 직업군내의 비공식  구직경로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언론인 내에서 

직능단체로는 기자 회나 편집인 회 등의 직능단체가 존재하지만, 다른 문직군인 의사, 변호사와 

같은 직능단체를 통한 공식 , 비공식  구직 통로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성훈, 

2006). 따라서 형언론사로 이직을 통해 문기술을 발 시키는 동시에 임 인상을 꿈꾸는 언론인들

에게 직군내 이직 한 힘들어 보 다.

반면 형언론사에 재직하고 있는 기자들은 E와 같이 소언론사에 재직하고 있는 언론인과 달리 

신문산업의 기에서 이직동기를 찾는 경향이 강했다. C 사례와 같이, 자신의 언론인 경력발 을 

해 방송산업으로 이동을 고려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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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산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 신문 미디어 말고 다른 데로 이직하는 게 미래를 해 좋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기자는 재로서는 계속하고 싶어서요. … 방송은 매체 

향력이 신문보다 크고, 내 기사를 많은 독자들에게 보여  수도 있고…. (C 남(36), 형언론사 재직 9년차)

C 사례와 같이 형신문사에 재직하고 있는 언론인들의 이직동기와 이직 유형은 소언론사에서 

재직하고 있는 이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은 주목할 만한다. E와 같이 이직동기의 주요 동기가 

임 인 경우는 신문노동시장 내의 이동이 가장 매력 인 안이 될 수 있으나, 실 으로 이것 

한 쉽지가 않다. 따라서 재의 임 보다 높은 임 을  수 있는 타산업으로 이동도 가능한 선택지

가 될 수밖에 없다. 반면, C 사례와 같이 신문산업의 기에 따른 언론인으로서의 경력발 의 험이 

주요 이직동기가 된다면, 언론인으로서의 경력발 의  다른 안으로서 방송노동시장이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상기한 이론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내부노동시장의 가장 특성은 기업 내 이동 혹은 

직업 내 이동이다. 기업내부노동시장에서는 노동자들의 기업의 작업환경과 문화, 그리고 생산기술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간 이동은 기술의 상실을 의미한다. 반면 문직내부노동시장에서는 노동

자들이 직업군에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기업 간 이동은 활발한 반면, 직업간 

이동은 기술의 상실을 뜻하므로 선택하기 어려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에서 기업 내 이동이 

아직도 지배 인 노동시장 이동 유형이면서, 동시에 소언론사를 심으로 직업 간 이동경향이 

차 강해지고 있다는 것은 기업내부노동시장  특성은 유지되면서, 소신문사 언론인들을 심으로 

차 기업내부노동시장  특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그동안 공고한 기업내부노동시장을 형성해왔던 신문언론노동시장의 변화와 그에 따른 

언론인들의 문직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탐색하는 데 있다. 재까지 신문언론인들은 

각 신문사의 공채를 통해 제한된 입직의 문을 통과해, 신문사 내부의 OJT와 비공식 인 피용자들 

간의 문기술 수를 통하여 문직화를 이루고, 이후 연공서열을 통해 숙련에 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김성훈, 2006). 하지만, 문제는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생산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존에 공간 , 기술 으로 구별되던 산업 역들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노동생산성 

향상의 차이가 있는 산업 혹은 기업들 간의 경쟁이 발생하면 이러한 기업내부노동시장 유지가 더 

이상 고용주들의 유용한 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4) 신문 산업은 통 으로 언론인들의 노동에 

의존하여 뉴스를 생산하는 생산 략을 취해온 구조 다. 따라서 신문인론들의 기술 향상에 따른 

4) 가령, 1990년 후반부터 한국 내부노동시장 약화 상을 지 하는 연구들은, 1980년  이후 노동자들의 숙련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추구해 오던 기업들이 인건비 증가에 따른 생산원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기업내부노동시장의 

변화를 략 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황수경의 연구결과처럼 고용주는 핵심 숙련기술자들에게만 

기존의 내부노동시장  성격을 유지하고, 비핵심분야 인력부터 외부화 략을 실행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유지와 

생산원가 인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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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향상속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경제학자 보몰(Baumol, 1967)은 이러한 상을 노동이 

간생산물이 아닌 최종생산물인 산업이 가지는 생산성 문제로 보았다. 가령, 뉴스생산이 언론인들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육체  활동에 기반을 둔다는 에서 육체 으로 하루에 2건의 기사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성이 기자의 문기술 습득에 따라 속하게, 혹은 무한하게 확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공서열에 따라 임 이 지속 으로 오르지만, 더 이상 이 임 이 뉴스생산성 향상을 보장해주

지 못하는 시기가 되면, 언론사 고용주들은 언론인들을 뉴스생산 장에서 조직 리직으로 물러나게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분석결과 기공채와 수습기자제등 

통 으로 언론인들의 뉴스생산량을 높이는 숙련제도들은 여 히 언론사 내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인들의 문직화, 즉 질 인 문직화를 지원하는 언론사들의 

제도  지원은 빈약한 수 에 머물고 있으며, 한 노동자들의 문성에 한 보상제도도 다른 기업내

부노동시장에 비하여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제도  환경 하에서 형언론사에 재직하는 

언론인들은 고용주의 고임 을 통한 생산력 확  략에 놓여 있으며, 소언론사에 재직 인 언론인

들은 언론노동시장 안에서 상  임  노동의 환경에 놓여 있는 문직으로서의 구조  기 

상황에 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경우 모두 신문언론인의 문성에 한 보상과 숙련구조 

강화를 통한 숙련기술에 고용주들이 경 의 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업경  환경의 개선에 이 

맞춰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신문언론노동시장의 체 인 숙련체제 약화는 직업군 내 노동이동 활성화를 통해 문직 

노동시장으로 환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언론사들을 심으로 차 언론노동시장과 타노동 

시장과의 경계가 약해지는 체 인 내부노동시장 약화 상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즉, 신문언론노동시장이 통 인 기업내부노동시장  특성, 즉 언론인의 “샐러리맨  특성”은 

생산성 증  략을 취하는 형 신문사를 심으로 유지, 더욱 강화되는 반면에, 신문사 심의 

숙련체제는 신문자본의 생산 략의 변화로 인하여 차 약화되고 있는 모순 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문기술을 바탕으로 신문사 간 자유로운 이동을 특징으로 하는 

문직노동시장으로의 환은 여 히 제한 이며, 이러한 문기술 한 추상 이라 정리하면, 기업

내부노동시장을 유지시키는 한 축인 기업숙련체제는 약화되고 있는 반면,  다른 축인 기업 간 

이동의 제한은 여 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은 신문언론인들의 문성 형성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약화된 고용주 심의 공식 ㆍ비공식  기업 내 숙련체제를 체할 만한 새로운 숙련체

제, 즉 기업범 를 넘어선 신문언론인들을 심으로 한 새로운 숙련체제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형신

문사나 소형 신문사 모두 방송, 인터넷 언론과 같은 다른 산업과의 치열한 생산성 경쟁 속에서 

리즘의 약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신문 언론노동시장의 이와 같은 변화의 이면에는 내부노동시장의 약화를 막아낼 노동자들의 

결속력이나 문직  정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시장의 반 인 경향이 내부노동

시장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시각과 달리 실제 연구에서는 제조업 분야의 기업내부노동시장이 

강력한 기업단 노조들의 반 와 핵심 기술인력에 한 고용주의 보호노력으로 여 히 유지되고 

있으며, 의사와 변호사 직군과 같이 공고한 직업  정체성과 연 를 통해 직업내부노동시장을 지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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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하지만 신문언론노동시장 내에서 내부노동시장의 약화를 막을 강력한 기업단 노조나, 아니

면 직업내부노동시장으로 환을 이끌 언론직능단체의 존재감이 상 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기업내부노동시장의 숙련구조 약화와 이에 따른 내부노동시장구조의 환을 노동자들

이 막아내는 데 한계를 보이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언론경 상황에 한 제한된 자료와 언론노동시장의 체 인 면을 보여  

수 있는 면 상자 선정의 한계로 인하여 탐색  성격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신문 

언론노동시장의 구조변동과 이에 따른 신문 리즘의 변화를 체계 으로 분석할 수 있는 향후 실증

연구들의 하나의 토 를 제공한다는 데 그 의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보다 언론자본의 생산 략

과 언론 문기술 숙련과 련된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본 연구의 주장을 실증할 수 있는 연구들이 

나오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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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Exploratory Study on Skill Formation and Professionalization of 
Korea’s Newspaper Journalists

Seok-Hyeon Choi*5)ㆍDong-Hwan Ahn**
6)

This article is concerned with exploring labour market transformation in newspaper industry and thereby 
looking into skill formation and professionalization of journalists. In Korea, according to previous research, 
newspaper journalist labour market had been characterized by a low inter-firm mobility of workers and 
patterns of long-term employment and firm-based skill training. However, over the past few years, as 
new product strategies of newspaper firms has changed due to management crisis employers pull back 
from the responsibilities of investment on skill training and securing job stability for journalists. However, 
in spite of overall weakened firm-based skill formation systems within the market, there still seems 
to be long way to build alternative systems of skill developments for them. As a result, it will be 
argued that, in the absence of manifest labor market institutions such as apprenticeships or skill certification 
system, which are assumed to traditionally certify workers’ professionalization, occupational identity and 
professionality of newspaper journalist labour market will be weakened. Labor market data from interviews 
with journalists in the newspaper industry are used in order to test this hypothesis.

Keywords: Internal Labor Market, Occupational Labor Market, Skill Formation, Professio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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